일본의 국보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

‘가스가곤겐’이란 일본 나라현의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모셔진 다섯 명의 신들을 총칭하는 말로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에는 이 신들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이온지 긴히라(1264~1315)라는 귀족이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봉납하기 위해 제작을 의뢰하여 1309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림과 글로 구성된 ‘두루마리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총 20권으로 이루어진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에는 종교적인 일화부터 역사적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활극과 모험, 기적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의 제작배경과 특징
사이온지 긴히라(1264~1315)는 유력 귀족인 후지와라 가문의 분가인 사이온지 가문의 당주였습니다. 14세기 초두에 고우다 상황(1267~1324)과의 대립을 계기로 조정에서 지위가 위태로워진 긴히라는 1306년 1월 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 그는 지위를 되찾고 1309년에는 좌대신(조정의 실질적인 최고위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실추된 지위를 회복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 긴히라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지와라 가문의 조상신을 모신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봉납할 두루마리 그림의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은 두루마리 그림들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그림은 궁정화가였던 다카시나 다카카네(생몰년 미상)가 담당하였으며, 가스가 신들의 기적을 묘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총 20권의 두루마리에 담아냈습니다. 그림은 종이보다도 얇고 부드러운 비단에 그려졌습니다. 또한, 소중하게 보관되어 전해져 온 덕분에 보존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할뿐더러 제작 당시의 선명한 색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이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봉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정기적인 열람을 의도한 작품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카카네의 그림은 건축물을 상세하고 충실히 묘사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변해가는 숲에 눈발이 흩날리는 모습, 맛없는 음식을 바닥에 버리는 인물에 대한 유머러스한 묘사 등 「가스가곤겐 영험기 두루마리 그림」에는 매력적인 놀라움과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